
어르신의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학원 가는 어

린이를 지켜주고, 박식한 관광가이드도 되어주

는만능일꾼이있다.

어른 두 사람 쯤은 거뜬히 짊어지는 이 일꾼은

바로 댶벨로택시(Velo Taxi)댷이다. 벨로는 라틴어

로 자전거를 의미한다. 1997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등장한 벨로택시는 계란을 옆으로 눕힌 듯

한모양의세발자전거택시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벨로택시가 일

본후쿠오카시에선보인것은지난2005년의일이

다. 댸신문에서 벨로택시를 소개하는 기사를 봤어

요.후쿠오카의거리에도달리면좋겠다는생각을

했지요.댹 댶벨로택시후쿠오카댷를운영하는NPO법

인 토터스환경도시교육연구소 미노루 나라자키

대표는바로기사에나온교토로날아갔다.

반년 후 독일에서 벨로택시 7대가 도착했다.

대당가격이약 100만엔(약 1천20만원)이상으로

처음 듣는 사람들은 댶생각보다 비싸다댷는 반응을

보인다. 미노루 대표는 댸자전거라 생각하면 비싸

지만 자동차에 가까운 교통수단으로의 기능을

고려하면비싼것이아니다.일본에서만들면 3~

4배더비싸진다댹고설명했다.

2002년 교토를 시작으로 도쿄, 삿포로, 오키나

와 등 일본 20여개 도시에 벨로택시가 보급됐다.

근거리 이동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도입

된 것이지만 주로 관광용으로 운용되고 있다. 평

균 시속 11㎞로 바람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도시

의풍경을감상할수있기때문이다.비슷한사정

이었던 후쿠오카 벨로택시의 새로운 사용법에

주목한것은엄마들이다.

안이 들여다보이는 개방된 공간과 적당히 느

린속도,보디가드역할을해주는운전사등벨로

택시는 아이들이 보육원이나 학원을 오갈 때 딱

맞는 교통수단이었다. 어린이 전세 벨로택시는

폭발적인기를끌었다.미노루대표는 댸한창때는

1년에 어린이만 5천 명이 탈 정도로 예약이 넘쳐

서관광객은아예탑승할수없었다댹고전했다.

어린이에 이어 노인 고객들도 벨로택시를 찾

았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이 가까운 병원을 갈

때, 쇼핑 후 무거운 짐을 들고 집에 돌아가기 힘

들 때도 벨로택시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 주었다.

시내 도진마치 상점가의 빈 점포에 벨로택시 탑

승장을 만들어 구매난민(상품을 사러 나오기 힘

든사람들)과지역상권침체의두가지문제를해

결하는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아기가 있는 엄마

나 휠체어 이용자 등 노약자를 위해 안전한 교통

수단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댶지킴이 벨로택시댷로

불린다.

벨로택시는 관광업에서도 한몫을 한다. 관광

지에서 관광지로 이동하는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벨로택시 운전사들이 역사나 문화 등 관

광지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후쿠오카 시와 손

잡고 2011년부터실시중인이사업은 댶이야기벨

로택시댷이다. 시가 개설한 관광안내인양성교육

에 참가한 운전사들은 댶달리는 관광가이드댷 역할

도겸하게됐다.단순이동의경우요금이 30분에

700엔(약 7천200원)이지만 이야기 벨로택시의 경

우는 1시간코스가 2천500엔(약 2만 5천원)이다.

계절이나 지역축제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성

관광프로그램도개발했다.봄꽃구경,여름축제

하카다기온야마카사 전시장 순회, 연말 일루미

네이션, 웨딩 벨로택시 등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반응이 좋다.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후지카와

유미씨는 댸크리스마스를앞두고벨로택시 4대를

빌려 어린이들에게 일루미네이션 투어를 시킬

계획댹이라며 댸지금까지세번정도이용했는데벨

로택시로 거리를 달리면 다들 너무 좋아한다댹고

말했다.

벨로택시 후쿠오카는 지난 10월 후쿠오카에서

열린세계해비타트2013국제워크숍에서지난 8년

간의 활동 보고회를 가졌다. 자전거 택시의 역사

가 긴 동남아시아의 전문가들도 공개요금제, 안

전성확보,다양한고객층개발등지역민의교통

수단으로 거듭난 후쿠오카 벨로택시의 체계적

운영에많은관심을보였다고한다.

미노루 대표는 댸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대형주차장

인근에 벨로택시 탑승장이 생겼으면 좋겠다댹고

했다. 외곽에 자동차를 세우고 복잡한 시내 중심

가까지는 벨로택시를 이용하는 댶파크 앤 벨로

(Park and Velo)댷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후쿠오

카시는한층쾌적해질수있기때문이다.

후쿠오카=오금아기자 chri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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댶친환경댷 벨로택시 타고 도시 풍경 여유롭게 감상해요

심각한스모그로몸살을앓는중국베이징(北

京)의 상황이 1960년대최악의대기오염을겪던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비슷하다고 미국 환경보

호청장이지적했다.

중국과 대기오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

이징과 상하이(上海)를 방문한 뒤 홍콩을 찾은

지나 매카시 미국 환경보호청장은 12일 돱날씨

패턴이 마치 1950∼1970년대 로스앤젤레스 같

았다돲고 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로

스앤젤레스가 대기오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

룬 만큼 베이징에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강조

했다.

로스앤젤레스는 1940년대 이후 자동차 배기

가스 오염물질 때문에 황갈색 스모그가 발생하

는 등 심각한 대기오염을 겪었다. 이 스모그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가 햇빛에 반응해 오존을 만들어내는 대기오염

으로 댶LA형 스모그댷라고도 불린다. 이후 로스

앤젤레스는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시행

해대기오염을줄이고있다.

대기환경분야전문가인매카시청장은경제

성장과 깨끗한 환경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돱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발

전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돲면서 돱미국에서는 공

기오염을 70%줄이면서도같은기간경제는두

배로성장했다돲라고말했다.

한편 베이징 시는 전기 버스 및 천연가스 버

스무려 1만4천대를오는 2017년까지도입해경

유를 쓰는 버스들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신화통

신이 12일 보도했다. 이는 베이징 시에서 운행

되고 있는 버스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

로기대되고있다.

중국 항공당국은 새해 1월 1일부터 스모그가

심각한 날에도 비행기가 정상 착륙할 수 있도

록, 조종사들에게 계기착륙 시스템 사용능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영자신문 차이나 데일리가 이

날 보도했다. 이 규정은 중국의 10개 대도시에

서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여객기 조종사를 대상

으로 적용되며, 시정이 400m 정도로 떨어지는

날까지적용될전망이다.

최용오기자choice@돚일부렋

美 환경보호청장 댸베이징 스모그, 60년대 LA와 비슷댹

중국 상하이 푸둥 금융지구에서 지난 6일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스모그로 뿌옇게 된 거리를 걸어가고

있다. 궴렋

관광객들에게지역관광명소를안내하고있는벨로택시(왼쪽)와 크리스마스를앞두고산타복장을한벨로택시운전기사들. 벨로택시후쿠오카제공

2005년 독일서 7대 들여와 운행

평균시속 11㎞ 근거리 이동적합

아이들학원등보낼때이용각광

거동어려운노인에게도다리역할

관광객엔 댶이야기 벨로택시댷 인기


